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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와 사별하고 여덟 명의 아이들을 홀로 키운 

남성이 양육의 성공 비결을 밝혔다.

17일 영국‘데일리메일’은 남부 요크셔 출신의 

이안 밀소프(56)가 아내 앤지를 떠나보내고 혼자

서 자녀를 키우게 된 사연을 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이안과 엔지는 1985년에 부부의 

연을 맺었다.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두 사

람은 앤지가 29살의 나이로 암에 걸리기 전까지 

아들 셋을 낳았고, 5년 후 암을 이겨내고 나서도 

다섯 명의 아이를 더 가졌다. 

그러나 2008년 앤지가 다시 말기 폐암 선고를 받

았다. 2년 동안 암과의 사투를 벌이던 앤지는 자

신이 죽고 나서 혼자가 될 남편이 걱정됐다. 이에 

그녀는 사망하기 바로 며칠 전 남편을 위한 양육 

필수 지침을 작성했다. 여기에는‘하루에 한 시간

만 컴퓨터 사용하게 하기’,‘단 음식 너무 많이 주

지 않기’,‘더운 날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기’,‘손

톱 물어뜯게 두지 않기’,‘엄격해지기’등의 규칙

이 적혀 있었다.

이안은“아내를 잃고 난 후 혼자 여덟 아이들을 

키워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. 그러나 앤지가 15

가지 조언을 남겨준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받아

들일 수 있었다.”고 설명했다. 이어“나는 절대 아

내를 대신 할 수도, 그러길 원하지도 않는다. 다만 

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

지 하기로 결심했다. 다행히 아내는 이를 더 쉽게 

만들어주었다.”고 덧붙였다.

한편 아내가 남긴 메모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

자랐고, 이제 손자들에게도 아내의 규칙들은 대물

림되고 있다. 

아빠 홀로 8자녀 
성공 양육한 비결

중국에서만 위조 티켓 수천 

장이 팔린 것으로 추정돼 축구

팬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.

지난 18일(현지시간) 홍콩 사

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

신들에 따르면 러시아월드컵 

티켓 4만여장이 중국에서 팔

린 가운데 위조티켓 3,500장 정도가 흘러 들어간 것

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.

러시아 프로축구 FC 안지 마하치칼라(FC Anzhi 

Makhachkala)에서 뛴 선수라고 밝힌 누군가가 세운 

‘안지’라는 이름의 회사가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 에

이전시 등에 접근하면서 사기극이 시작됐다.

피해 여행사는 베이징과 쓰촨(四川) 성 청두(成都) 

등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일부 여행사는“아직 

표를 받지 못했다”며 초조해하는 것으로도 전해졌

미국의 거리 예술가 톰밥(Tom Bob)은 몇 해 전부터 

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리의 사물에 기발한 아이디

어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. 

그의 주무대는 주로 뉴욕이지만 때론 대만의 타이

베이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까지 가리지 않는다. 그

월드컵 위조 티켓 수천 장 팔려 … 피해 우려

거리에 생기를 불어 넣는 예술가 

다. 특히 청두에서만 위조티켓

이 1,000장 넘게 팔렸다고 외

신들은 전했다.

위조티켓 사건의 해결 실마

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

표가 팔려나간 규모를 생각하

면 당분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

팬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.

충칭 관광당국의 한 관계자는“이미 러시아로 떠난 

관광객들에게 사실을 말하도록 여행사들에 전달했

다”며“피해를 본 이에게는 반드시 값에 상응하는 새

로운 티켓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지난 16일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의‘2018 

러시아월드컵’경기를 보러 현지를 찾은 중국인 관광

객 30여명이 경기장 앞에서 티켓이 가짜임을 알고 발

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.

의 작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공유 하고있으며 

그의 계정은 13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

큰 인기를 구가한다. 

그가 생명을 불어 넣은 거리의 모습 몇 가지를 감상

해 보자. 


